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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화학, 2008년 원가부담 65% 폭증
SERI, 국제유가 200달러면 제조업 19% 급증 … 가격전가율 높지 않아

국제유가가 연평균 200달러로 급등하면 국내 산업계 전체적으로 원가부담이 평균 14.6% 늘어날 것이라는 

분석이 제기됐다.

삼성경제연구소(SERI)는 6월17일 <2008 하반기 국제유가 전망> 자료에서 “유가가 2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

라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어 200달러 시대가 미치는 파급을 분석할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”며 밝혔다.

SERI는 연평균 두바이(Dubai)유 가격이 200달러로 오르면 제조업 원가가 18.9%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.

특히, 원유를 원․부소재로 많이 사용하는 석유화학이 65.12%로 원가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1차금속은 

5.97%, 전기전자는 3.28%(반도체 2.70%), 수송장비는 5.78%(자동차 5.97%) 수준으로 원가가 상승할 것으로 추

정했다.

비제조업 부문에서는 금융보험이 1.73%, 광산품이 1.54%, 도소매가 4.43%, 음식숙박이 7.51%로 원가 상승폭

이 상대적으로 작겠지만 운수보관은 무려 26.78%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.

이지훈 수석연구원은 “유가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지 못하고 자체 흡수하게 되면 기업

의 채산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”이라며 “특히, 석유화학산업은 2008년 들어 경기사이클이 하강기로 접어든 것으

로 보여 가격 전가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, 유류비가 원가의 35%를 차지하는 항공운수업도 수익성 악

화가 심각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거시 경제 측면에서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수출증가율이 떨어지는 반면, 수입증가율은 크게 

높아지면서 경상수지가 약 210억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.

다만, 2008년 하반기 두바이유 가격은 99.08달러로 상반기 102.01달러에 비해 소폭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.

국제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고유가의 주범으로 꼽히는 투기수요가 미국의 금리인하가 마무리되는 하반기

로 갈수록 점차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한 것으로, 지정학적 위험이 다시 불거지는 등 돌발요인이 발생

하면 일시적으로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

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8/06/17>


